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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>

예  시  답  안 (사회계)
  

<논제 I >

[가]~[마]는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. [가], [마]는 동화주의적(melting pot) 
입장을, [나], [라]는 다원적 다문화주의(salad bowel) 입장을, [다]는 극단적 민족주의 입장을 
보인다.

[가]에서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면서 부르카 문화를 수용하지 
않는다. [마]에서 미국인들은 혈통과 문화를 용광로에 넣어서 새로운 생활양식, 정부, 그리고 개인의 
지위를 만들어 간다고 주장한다. 이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
형성하려고 하는 태도이다.

한편 [나]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서로 포용하는 
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[라]도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공존을 통해 이교도 문화에 대한 
다문화주의적 태도이다.

이에 비해 [다]는 우등한 인자가 열등한 것을 지배함으로써 인류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
주장으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이다.  [496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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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논제 II>

제시문 [바]는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,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수용은 
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. 확고한 문화적 주체의식이 갖춰 있을 때 비로소 다른 문화를 창조적으로 
수용할 수 있으며,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고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다. 

이런 점에서 볼 때 제시문 [다]~[마]는 각각 문제를 안고 있다. 제시문 [다]는 타 문화에 대해 
극단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. 다른 문화를 자신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
배제하려고 한다면 문화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. 자신들의 문화적 민족의식을 
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적극 수용할 때 더욱 우수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. 제시문 [라]의 경우 
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이질적 두 개의 문화가 별개로 존재한다면 창조적 
문화융합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. 각각의 문화가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
창조적으로 종합하여 문화적 민족의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. 한편 제시문 [마]는 각자가 
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개별 문화가 
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,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
주류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[651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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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논제 III>

프랑스마을(A)과 조선족마을(B)의 관념적 거리는   
 

 = 으로 
 이다. 이는 <그림1>에 나타난 원의 반지름에 해당한다. 이때 프랑스마을에 대한 몽골마을의 관념거리가 
조선족마을보다 더 가까우려면 몽골마을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의미하는 좌표인 (항목1평균, 항목2평균)이 원 
안에 속하면 된다. 이때 원 안에 속할 확률은 전체면적

원의면적






≒이다. 

한편, 이슬람마을의 경우는 항목2의 값이 2.3임을 알고 있으므로 조건부확률이 된다. 따라서 원의 방
정식인   를 활용하여   을 만족하는 를 구한다. 그러면 
  즉    또는 이 된다(<그림2> 참고). 결국 이슬람마을의 항목2의 평균이 2.1에서 3.9사이
에 들기 위한 확률은   이다. 따라서 답은 각각 0.17과 0.45이다. 

<그림1>  <그림2>


